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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년�가정�예배

�. 복의�근원�강림하사�찬송하게�하소서
    한량없이�자비하심�측량�할�길�없도다
    천사들의�찬송가를�내게�가르치소서
    구속하신�그�사랑을�항상�찬송합니다

�. 주의�크신�도움�받아�이�때까지�왔으니
    이와�같이�천국에도�이르기를�바라네
    하나님의�품을�떠나�죄에�빠진�우리를
    예수�구원하시려고�보혈�흘려�주셨네

�. 주의�귀한�은혜�받고�일생�빚진�자�되네
    주의�은혜�사슬되사�나를�주께�매소서
    우리�맘은�연약하여�범죄하기�쉬우니
    하나님이�받으시고�천국인을�치소서�아멘

�. 주�안에�있는�나에게�딴�근심�있으랴
    십자가�밑에�나아가�내�짐을�풀었네

�. 그�두려움이�변하여�내�기도�되었고
    전날의�한숨�변하여�내�노래�되었네

�. 내�주는�자비�하셔서�늘�함께�계시고
    내�궁핍함을�아시고�늘�채워주시네

�. 내�주와�맺은�언약은�영�불변하시니
    그�나라�가기까지는�늘�보호하시네

(후렴) 주님을�찬송하면서�할렐루야�할렐루야
           내�앞길�멀고�험해도�나�주님만�따라가리

찬송가 ��장 - 복의�근원�강림하사

찬송가 ���장 - 주�안에�있는�나에게



신년�가정�예배�순서
순서에�들어있는 ‘ 말씀나눔 ’은�같이�읽거나 
각자�가정�상황에�맞추어�고쳐서�해도�좋습니다.※ 예배�전�유의사항

�   여호와께서�아브람에게�이르시되�너는�너의�고향과�친척과�아버지의�집을
     떠나�내가�네게�보여�줄�땅으로�가라
�   내가�너로�큰�민족을�이루고�네게�복을�주어�네�이름을�창대하게�하리니
     너는�복이�될지라
�   너를�축복하는�자에게는�내가�복을�내리고�너를�저주하는�자에게는�내가 
     저주하리니�땅의�모든�족속이�너로�말미암아�복을�얻을�것이라�하신지라
�   이에�아브람이�여호와의�말씀을�따라갔고�롯도�그와�함께�갔으며�아브람이
     하란을�떠날�때에�칠십오�세였더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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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가�밝았습니다. 우리�다�같이�하나님께�예배드림으로
����년을�시작하겠습니다.

사도신경으로�우리의�신앙을�고백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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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세기 ��장 �-�절 (구약 ��쪽) 

 ‘ 믿음의�여정 ’

말씀나눔
믿음의�여정

    새로운�한�해를�시작하는�이�시간, 온�가족과�친지들이�모여서�함께�예배드리게�됨을 
하나님께�감사합니다. 이�시간�함께하는�가족이�늘�건강하고�평안하시길�기도합니다.
����년도�믿음으로�승리하는�한�해이길�소망하며�함께�말씀을�나누겠습니다. 

    오늘�함께�나눌�말씀은�믿음의�조상�아브라함에�관한�이야기입니다. 우리는�아브라함이 
갈�바를�알지�못하면서�말씀을�따라�즉각�순종하며�고향을�떠났다는�말에�믿음의�조상은 
역시�다르다고�생각할지도�모르겠습니다. 그러나�아브라함은�당시�말씀만 ‘따라갈�수�밖에’ 
없는�상황이었습니다. 익숙한�곳을�떠나�생전�처음�가�보는�낯선�길을�그냥�가야했기 
때문입니다. 심지어�어디로�갈지도�모르는�상태에서�길을�떠났습니다. 늘�그렇듯�새로운
한�해를�시작할�때�우리는�아브라함과�같은�마음�상태일�것입니다. 그러나�새로�시작하는
한�해를�믿음�없이�바라보면�막막하고�답답할�수�밖에�없습니다. 

    그러나�그�길에서�아브라함은�믿음으로�그의�여정을�시작했습니다. 우리가�가는�길은 
인도하시는�하나님을�붙잡지�않고는�갈�수�없는�길입니다. 이것이�바로�믿음의�길입니다. 
믿음이란�신념이나�확신과는�다른�것입니다. ‘하나님이�아니면�안�된다는�것을�아는�것’이 
믿음입니다. 낯선�곳에�들어선�어린아이를�보십시오. 떨리는�손으로�엄마�손을�꼭�붙들고 
껌딱지처럼�떨어지지�않습니다. 아이의�눈에는�낯선�어른들이�거인�골리앗처럼�보일 
것입니다. 그�세계에서�자기를�보호해�주고�이끌어�줄�사람은�엄마뿐이라는�것을�아이는�잘 
알고�있습니다. 이것이�믿음입니다. 나를�인도하는�이가�누구이며, 나를�보호할�이가 
누구인지를�아는�것입니다. 생명의�주권이�하나님께�있음을�아는�것입니다. 하나님이 
아니면�안�된다는�것을�아는�것이�믿음입니다. 여호와의�말씀을�들은�아브라함은�들은�대로 
믿음으로�따라갔습니다. 

이에�아브람이�여호와의�말씀을�따라갔고�롯도�그와�함께�갔으며
아브람이�하란을�떠날�때에�칠십오�세였더라(창세기 ��:�).

    성도�여러분 ����년이�시작되었습니다. 하나님의�말씀대로�한�걸음씩�믿음의�행동으로 
가득하시길�기도합니다. 한해가�끝났을�때�감사할�열매가�가득�넘치고�나눌�은혜가�가득한 
축복된�한�해가�되시길�주님의�이름으로�축복합니다.


